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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“김씨의 고민, 대학서열해소 연속 인터뷰” ③김누리 교수 추가영상 (2020. 1. 13.)

본동영상은지난제2편김누리교수인터뷰의추가영상입니다.제2편영상을보고제기될수있는대표

적인질문에대한김누리교수의답변이담겨있습니다. 이후나머지인터뷰내용도격주간격으로순차적

으로공개할예정입니다.

김누리교수“경쟁을야만으로보는독일에서는

의대도3년대기하면입학가능”
- 독일 역시 의대 등 선호 전공이 있으나 아비투어 성적 반영에 제한을 두어 지나

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음

- 독일 대학은 추첨, 대기 연한 등 지나친 경쟁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

어 내는 방식으로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을 해결함

- 학생들의 공부와 취업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. 독

일은 기업의 교육세 부담 비중이 높음.

- 독일은 고졸 졸업자가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무상 교

육에 대한 반감이 적음.

- 독일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아 연구 보수를 받음.

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 세금 부담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

■ 동영상 보기(이미지 클릭 시 실행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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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1] 원하는 대학, 원하는 학과를 누구나 갈 수 있다면 선호되는 전공에 학생들이 몰리

지 않나요?

△김태훈 :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좀 궁금한 게, 독일에서도 인기 직업이 있고

사회 변화에 따라서 떠오르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는

의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요. 독일에서도 선호되는 전공이나 분야, 직업이 있

고 당연히 그쪽으로 몰릴 텐데 그런 문제를 독일 사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

궁금합니다.

- 독일 역시 의대 등 선호 전공이 있으나 아비투어 성적 반영에 제한을 두어 지나

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음

▲김누리 : 실제로 그래요. '원하는 대학, 원하는 학과를 다 간다고 하는데 독일에도

몰리는 데가 있지 않느냐', 이런 말씀이잖아요? 맞아요. 독일도 몰리는 데가 있어요.

어디가 몰릴 것 같아요?

△김태훈 : 글쎄요. 안 가 봐서... 잘 모르겠는데요.

▲김누리 : 독일도 우리랑 같아요. 의대가 몰려요.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의대예요.

△김태훈 : 세계 어디나 의대는 인기가 많네요.

▲김누리 :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. 그건 독일 사회에서도 골치 거리에요. 그런 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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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는 학과를 'NC학과'라 그래요. '눔메루스 클라우수스'. 클라우수스라는 것이 제한

한다는 거겠죠. 눔메루스는 넘버고. 정원을 제한하는 학과를 NC학과라 그래요. 초기

에 가장 많은 해결책은 뭐였을 것 같아요?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학생들을 다 받을

수가 없다...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

△김태훈 : 졸업을 힘들게 한다든지...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

▲김누리: 졸업은 어차피 쉽지 않죠, 독일 대학은. 졸업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

요.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 너무 많이 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. 초기

에 가장 많이 했던 건 추첨이에요. 많이 오니까 추첨으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했고요.

그 다음에 아비투어라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이야기를 했잖아요. 아비투어 성적이 있

죠. 특히 아비투어를 잘 본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해야 된다고

요구 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비투어 성적도 반영을 해요 많은 주에서. 하지만 규

정이 있어요. 아비투어 성적을 다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또 경쟁 일어나

잖아요? 그러니까 20% 안에서만 반영해라. 20% 이상 반영 못해요.

- 독일 대학은 추첨, 대기 연한 등 지나친 경쟁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

어 내는 방식으로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을 해결함

▲김누리: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게 뭘 거 같아요? '대기 연한'이예요.

그러니까 2년 기다리면 대체로 들어갑니다. 3년 기다리면 100%고. 그러니까 2년, 3년

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? 그 학생은 정말 의사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

열망이 강한 거지요. 그런 아이들의 열망을 아비투어 성적이 보여주는 수월성 보다

더 중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중시한다는 거죠. 이게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죠. 그리고

기다리는 경우에는 미리 선수과목을 수강하도록 열어 줘요. 또는 가벼운 실습 과목들

을 수강하도록 해주고요.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원칙은 원하는 학과, 원하는 대학

을 원하는 때에 가서 공부한다는 원칙이 있고, 현실적으로 생긴 어려움은 최대한

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찾는 거죠.

[질문2] 독일에서 대학 등록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대학에 안 가는 사람에게

역차별 아닌가요?

△김태훈 : 다음 질문은 대학 무상 등록금에 관한 건데요. 사람들 생각에 '모두가 대학에

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',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

있는데 적지 않은 대학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버리면 대학에 안 가는 애들은 오

히려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, 독일 사회에서

는 어떤 사회적인 저항이나 반발 같은 건 없을까요?



- 4 -

- 학생들의 공부와 취업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. 독

일은 기업의 교육세 부담 비중이 높음.

▲김누리 : 그 이야기는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려볼께요. 제가 독일의 사회학자

나 정치학자나 그런 독일 교수 동료들이 있는데요, 한국 교육을 이야기해 주면 놀래

요. 특히 학생들이 거의 인권 지옥에서 살듯이 12 년 동안에 그 교육 과정 이라는 것

이 너무나 끔찍하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들이는 소위 사교육비가 이건

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.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놀래요. 그렇게 어마어마

한 돈을 교육에 넣는다고 상상을 못하죠. 그들은 전혀 안 쓰니까. 학비도 없을 뿐만

아니라 일체 들어가는 돈 자체가 없어요.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주지요. 학생들은 소

위 '킨더겔트'라고 해서 아동수당을 오히려 다 받아요. 학교에다가 돈을 내는 것이

아니라. 근데 우리는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런 걸 보고 너무 놀

래요.

자,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. 그렇게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공부를

하고, 또 대학 들어와서도 또 영어 공부를 한다, 어학연수를 간다, 이래 가면서 어마

어마한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뭐 삼성에 간다, LG에 간다, 이런 기업에 취직하는

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, 이 양반들이 저한테 그렇게

묻는 거예요. “그렇다면 그 기업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?” 이렇게

물어요. 저는 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.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랬어요. 생각

해 보니까 어때요, 뭘하죠 그들이?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

뭐라고 묻냐 하면 “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투자

를 해야 된다, 근데 그들은 무슨 투자를 한 것이냐,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

냐?” 생각도 보니까 우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. 각 개인이 또는 각 가정이 어마어

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것이에요. 그러면 기업에서는 위에서 딱

앉아 있다가 열매만 똑똑 따 먹는 거예요. 똑똑 따먹다가 단맛을 다 빨아먹고 나서

는 버리잖아요. 이런 부도덕한 사회질서를 어떻게 용납하느냐, 이 사람들이 저한테

그래요. 정말 놀랬어요.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 보질 못 하잖아요. 우리가 그 정도로

사회적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. 사실은 구조적인 착취를 일상적으로 당하면서도 거기

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거기 들어가면 '고맙습니다' 하는 거고 잘

라도 '알겠습니다' 하고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? 그 정도로 한국

사회는 저항의식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당연히 권력 앞에서 가져야 될 정당한 저항권

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.

- 독일은 고졸 졸업자가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무상 교

육에 대한 반감이 적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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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김누리 : 독일의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체로 40에서 45% 정도 밖

에 안 돼요. 대학에 잘 가지를 않아요. 대학에 가는 건 그냥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

들이 가는 것이지, 우리처럼 대학에 가는 게 무슨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거나 하는

게 아니죠.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.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

졸업하고 직장에 갑니다.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간 아이들이 인간으로

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 받으면서 사느냐? 살지요. 게다가 훨씬 잘 살아요. 대학

간 아이들보다.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

장히 큰 거죠.

- 독일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아 연구 보수를 받음.

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 세금 부담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

▲김누리 : 이제 중요한 그 질문, 즉 결국은 학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학에 가는

40%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, 그렇지 않은 거지요. ‘아츠

비’(고졸취업자)들도 대학에 가지 않고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에서 차별 받지

않도록 사회적 대우가 잘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까 말

씀드린 대로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세를 요구하는 걸 사회적 합의로 가지고

있는 거지요. 어차피 너희들이 데려다 쓸 건데 너희들이 더 내야지. 그래서 기업에서

내는 교육세가 학비 없는 대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거죠. 그렇게

작동 하는 거예요.

그러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거의 90%의 독일인들이 다 동의하는 거지요. 그리고

나서 이들이 다음에 사회에 들어가서 세금으로 기여를 하면 그걸로 또 그렇게 아

이들을 키워내고, 그게 말하자면 독일식 선순환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. 그래서 독

일 안에서는 그런데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요.

■ 지난 1,2부 영상 보기(이미지 클릭 시 실행됨)

-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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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.be/T2GOTJ1QL4E

- 2부

https://youtu.be/RHyIM5_aPiM

2020. 1. 13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
※ 문의 :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(02-797-4044/내선번호 501)


